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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리의 종류

	 
	  보리속(屬, Hordeum)은 화본과의 Triticeae族으로서 Triticeae족에는 보리, 밀, 호밀, 트리티케일 등을 비롯한 약 350여 種(Species)이 있다. 보리속은 이삭의 조성(條性), 곡립의 피과성, 수축(穗軸)의 길이 등 형태적 특성외에 야생종·재배종, 일년생·다년생 등 농업생태적 측면에서도 종이 다양하다. 보리속의 재배종은 다른 야생종과 마찬가지로 이삭줄기의 각 마디에 3개씩의 작은 이삭(小穗, Spikelet)이 병생하며 각각의 작은 이삭은 1개의 영화로 되어 있다. 야생종은 이들 작은 이삭들이 자연적으로 탈락하는 특성이 있다. 재배종 보리는 자식성의 1년생이며, 기본염색체 수를 7로 하는 2배체(2n=14)이다. 보리의 야생종에는 1년생과 다년생이 있고 재배종과는 달리 2배체(2n=14), 4배체(2n=28), 6배체(2n=42) 등 염색체 수는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다. 
  재배종 보리는 조성, 즉 보리알이 배열된 열 수에 따라서 2조와 6조로 나누어진다. 또한, 자방벽에서 배출되는 끈끈한 물질에 의하여 성숙 후에는 껍질이 종실에 밀착하여 분리되지 않는 겉보리와, 성숙 후 껍질이 종실에서 쉽게 분리되는 쌀보리로 구별된다. 맥주보리는 이용 측면에서의 분류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6조보리보다 종실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2조보리를 맥주제조에 이용하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조성에 관계없이 품질이 우수한 보리를 맥주보리로 사용하고 있다.

	 
	 
	 
	 
	 
	 

	 
	2. 보리의 특성

	 
	 
	가. 형태적 특성 

	 
	 
	 
	(1) 이삭 및 종실

	 
	 
	 
	 
	(가) 이삭

	 
	 
	 
	 
	  보리의 이삭은 이삭줄기(穗軸)에 종실이 직접 달려서 밀집된 형태를 가진다. 이삭줄기에는 12~20개의 마디가 대각선으로 교호로 있고 각 마디에는 3개씩의 작은이삭(小穗, 穎花, Spikelet)이 달려 있다. 1개의 작은이삭은 1쌍의 받침껍질(護潁, Glume)로 싸여있고 1개의 꽃으로 되어 있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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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보리의 소수형태. A) 6조보리, B) 외영까락, C) 2조보리, D) 영화.

	 
	 
	 
	 
	 
	 

	 
	 
	 
	 
	  이삭의 길이는 3~12㎝ 범위에서 품종에 따라 다르고 동일 품종이라 하더라도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작은 이삭의 수직배열의 촘촘한 정도에 따라 빽빽한 형태를 가진 밀수형과 성긴 형태를 가진 소수형으로 구분되며, 밀수형이 소수형보다 마디사이 거리가 짧다. 
  작은이삭은 바깥껍질(外潁, Lemma)과 안껍질(內潁, Palea)안에 1개의 암술과 3개의 수술 및 1쌍의 인피(鱗被, Lodicule)가 있다. 바깥껍질의 끝에는 까락(芒, Awn)이 있는 것(有芒)과 없는 것(無芒)이 있고 까락의 길이도 품종에 따라 다양하다. 이들 까락은 세 개의 유관속을 갖는 유조직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광합성에 관여한다. 까락의 모양은 가늘고 긴 일반적인 것과 와성(渦性) 유전자(uz)에 의하여 발현되는 두껍고 짧은 것이 있다. 까락에는 배면의 중앙부위 및 각 측면의 가장자리에 작은 돌기(Teeth)가 있는데, 까락 전체에 분포하는 조망(粗芒, rough awn)과 까락의 선단부에만 약간 존재하는 활망(滑芒, Smooth Awn), 까락의 선단부에서 아래로 중간 정도까지만 존재하는 반활망(Semi-Smooth Awn)이 있고 품종간에 차이가 뚜렷하다.

	 
	 
	 
	 
	 
	 

	 
	 
	 
	 
	(나) 종실

	 
	 
	 
	 
	  보리의 종실(Grain, Kernel, 그림 2)은 영과(穎果, Caryopsis)를 형성하며 가장 바깥쪽에 바깥껍질(外潁, Lemma)과 안껍질(內潁, Palea)에 쌓여 있다. 종실의 구조(그림 3, 4)는 이들 껍질에 과피(果皮, Pericarp)와 종피(種皮, Testa, Seed Coat)가 붙어있으며, 영과의 내부구조는 종피 안쪽에 호분층(糊粉層, Aleurone Layer)과 배(胚, Embryo), 배유(胚乳, Endosperm)로 이루어져 있다. 보리의 배는 종실의 바깥껍질 아래의 배반에 붙어 있으며 잎, 줄기 및 뿌리 분화의 시초가 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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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보리의 영과(穎果). A) 영과의 등, B) 영과의 배(腹面), C) 겉보리 종실, 
D) 쌀보리의 등, E) 쌀보리의 배(腹面), f)받침껍질, g)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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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보리 종실의 횡단면과 껍질 내부구조. A) 횡단면, B) 껍질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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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 보리 곡립의 종단면(A) 및 배의 구조(B)

	 
	 
	 
	 
	 
	 

	 
	 
	 
	 
	  종자상태의 배는 뿌리분화원기에 종자근(種子根, Seminal Root)이 보통 3개가 분화되어 근초(Coleorhiza)에 싸여 있고 어린 싹(Shoot)부분은 대개 제 4엽까지 분화되어 초엽(Coleoptile)에 싸여 있다. 뿌리분화원기는 종실의 아래쪽으로 붙어 있는데 끝부분이 뾰족하게 돌출되어 있어서 품종에 따라서는 탈곡 및 정선 과정에서 끝부분에 기계적인 피해로 인해 종자 발아불량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보리 종실의 등쪽 아래 부분에는 배가 있으며 배 쪽에는 밑에서 위로 길게 골이 져 있는데 이를 종구(縱溝, Groove, Crease)라 하며, 종구의 발달정도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크다. 호분층은 3층의 두꺼운 호분세포조직으로 되어 있고 호분층 안에 배유전분조직이 있다. 종실의 배유는 탄수화물 저장조직으로서 전분립으로 대부분 차 있으며 단백질과 섬유소를 일부 함유한다. 배유의 전분립은 메성(Non-Waxy)과 찰성(Waxy)으로 구분되고 대부분 품종은 메성이나 최근 식미와 관련하여 찰성품종이 많이 육성되고 있다. 

	 
	 
	 
	 
	 
	 

	 
	 
	 
	(2) 뿌리, 잎, 줄기

	 
	 
	 
	 
	(가) 뿌리

	 
	 
	 
	 
	  보리의 뿌리 발생은 발생시기와 부위에 따라 2종류로 나뉘는데 종자 발아시에 발생하는 종자근(種子根, Seminal root)과 줄기마디의 첫 번째 마디이상에서 발생하는 관근(冠根, Crown Root)이 있다. 종자근은 배의 근초속에 있는 뿌리분화원기로부터 발생하며 대개 5~7개이다. 이들 종자근은 식물체 중심에서 외부로, 표면에서 땅속으로 뻗고 측근(側根, 枝根, Lateral Root)이 발생하여 식물체를 지탱한다. 식물체의 초엽과 제 1엽 사이 줄기에는 여러 개의 마디와 마디사이로 이루어진 관부(冠部, Crown)가 형성되고 이 부위에서 부정근(不定根, Nodal Root)이 발생하여 종자근보다 굵고 길게 발달하여 관근계를 형성한다. 특히 종자가 깊이 파종되거나 복토가 깊을수록 배축부의 위쪽에 있는 마디사이가 땅속에서 길게 신장하여 종자와 관부사이에 일종의 줄기인 지중경(地中莖, Rhizome, Mesocotyl)을 형성하고 관부에서 관근이 발생한다(그림 5). 관근의 측근은 비교적 짧고 끝에 뿌리털이 발생하는데 수 일 또는 2~3주간에 새로운 뿌리털로 대체된다.

	 
	 
	 
	 
	 
	 

	 
	 
	 
	 
	(나) 잎

	 
	 
	 
	 
	  보리의 잎은 잎집(Leaf Sheath)과 잎몸(Leaf Blade), 잎귀(Auricle), 잎혀(Ligule)로 구성된다(그림 6). 보리 줄기당 잎의 수는 5~10 정도이다. 종자가 발아할 때 맨 처음 땅 위에 나타나는 뾰족한 원추형의 잎이 초엽(Coleoptile)이다. 본엽(Foliage Leaf)은 초엽 다음부터 줄기마디에서 줄기 양쪽으로 교대로 하여 발생하는데 아래로부터 제 1본엽, 제 2본엽 등으로 부른다. 보리 줄기 최상위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잎을 지엽(止葉, Flag Leaf)이라 하는데 다른 잎에 비해 작고 두줄보리가 여섯줄 보리보다 폭이 좁다.

	 
	 
	 
	 
	 
	 

	 
	 
	 
	 
	[image: image8.jpg]




	 
	 
	 
	 
	그림 5. 보리의 뿌리와 지중경

	 
	 
	 
	 
	 
	 

	 
	 
	 
	 
	  잎집은 줄기마디의 바로 위에 있는 생장성 엽침(葉針, Meristematic Pulvinus)이 신장하여 발생하며 마디 상부 줄기를 감싸 줄기를 기계적으로 지탱한다. 잎몸은 잎끝의 모양에 따라 피침형인 병성과 부드럽게 뾰족해지는 와성 모양이 있다. 잎몸의 표면에는 잎집에서와 마찬가지로 납물질이 덮여 있는데 그 양이 높은 것에서 낮은 것까지 품종간 차이가 많고 특히 없는 것을 광택 잎(glossy leaf)이라고 한다. 잎귀는 잎집과 잎몸의 연결부분 양쪽 끝에 있는 부위로 줄기를 잡고 있다. 잎귀의 모양과 크기는 품종별로 다양하며 잎귀가 없는 품종도 있다. 잎혀는 잎집과 잎몸의 결합부위에서 발생하는 얇은 표피조직으로 줄기에 밀착하여 싸고 있어 잎집 안으로 빗물 등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다) 줄기

	 
	 
	 
	 
	  보리의 줄기는 원통형으로 마디(節, Node)와 마디사이(節間, Internode)로 되어 있다. 줄기는 일반적으로 5~7개의 마디사이로 이루어지며 식물체 아래쪽으로 갈수록 마디사이의 길이가 굵고 짧으며 위로 갈수록 가늘고 길어진다. 최상위 줄기는 이삭목으로 이삭과 연결된다. 간장은 보통 60~110㎝정도이며 밀과 비교하여 줄기조직은 얇고 빳빳한 힘이 적어서 쓰러지기가 쉽다. 식물체당 줄기의 수, 즉 분얼수는 품종 고유의 특성과 파종밀도 등 생육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데 일반적으로 1~6개의 분얼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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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보리 잎, 잎집, 잎몸, 잎귀, 잎혀의 형태

	 
	 
	 
	 
	 
	 

	 
	 
	나. 발육특성

	 
	 
	 
	(1) 발아

	 
	 
	 
	  후숙이 완료된 보리 종자가 발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온도, 수분 및 산소를 요구한다. 발아는 최저 0~2℃, 최고 38~40℃에서도 가능하나 그 적온은 보리의 경우 20℃이다. 발아적온보다 낮은 온도에서 파종할 경우에는 발아하는데 소요되는 일수는 증가한다. 
  종자가 정상적으로 발아할 때에는 종자뿌리가 먼저 나오고 이어서 싹이 나온다. 겉보리는 껍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싹(初葉, 幼芽)이 껍질 밑으로 자라서 나오므로 뿌리가 나오는 배의 끝 반대편에서 나온다. 종자가 나출되어 있는 쌀보리의 경우에는 뿌리와 싹이 모두 배의 끝에서 나온다. 
  보리는 상명(常命)종자로 알려져 있는데 일반 상온에서 실내에 보관하면 2년 정도 발아능력을 그대로 유지한다. 건조한 보리 종자를 저온에 저장하게 되면 장기간 저장할 수 있다. 그러나 수분함량이 높다면 온도가 낮더라도 저장 기간이 매우 짧아져서 종자로 활용할 수가 없다. 
  수확 후 종자의 수분함량이 높으면 기계로 탈곡할 경우 손상되는 종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종자의 건조 정도에 따라 탈곡기의 회전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토양수분과 비옥도가 부적합하고 성숙 후 수확까지의 재배지역의 환경 조건이 불량하거나 곡실이 등숙되기도 전에 조기 수확하면 종자의 활력은 떨어진다. 한편 수확이 너무 늦으면 탈립과 도복 그리고 수확, 탈곡시 종자에 대한 기계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충분히 성숙하여 활력을 가진 종자가 발아에 필요한 수분, 산소, 온도, 광 등의 외적 조건이 적당하더라도 일정 기간동안 발아하지 않을 때 이러한 종자를 휴면상태에 있다고 한다. 휴면은 종·과피의 문제, 종자 중의 저장물질이나 효소가 생리적으로 미숙상태이거나 발아억제물질 등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등숙기간에 온난하고 건조하며 청명한 기상조건에서는 휴면하는 종자가 적으나, 서늘하고 습한 조건일 때는 많아진다. 미숙종자는 대개 휴면하지만 후숙과정을 거치면서 휴면이 점차 사라지며, 생육일수가 짧은 조숙종일수록 휴면정도가 강하다. 수확 후 60~90일이 경과하면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보리 품종은 대부분 휴면이 끝난다.

	 
	 
	 
	 
	 
	 

	 
	 
	 
	(2) 영양생장

	 
	 
	 
	  보리의 발육과정은 출아기, 아생기, 이유기, 유묘기, 분얼기, 유수형성기, 절간신장기, 수잉기를 거쳐서 출수·개화하여 종실이 성숙기에 이르게 된다. 
  종자가 발아후 주간(主幹)의 본엽(本葉) 수가 1.5~2개가 될 때까지 식물체는 종자내 저장된 배유양분에 의존하여 자라는데 이 기간을 아생기라 한다. 아생기 말기에는 이유기라 하여 배유양분이 떨어지고 어린 식물이 스스로 필요한 양분을 합성하여 공급하게 된다. 이유기 이후 주간엽수가 2~4개가 되는 시기를 유묘기라고 하는데 이 기간의 중간쯤인 11월 상순(수원 중심)경에는 분얼이 시작되고 11월 하순경에는 분얼이 3개 정도가 되고 월동할 수 있는 내한성을 갖추게 된다. 한편 이 시기에는 주간에 어린 이삭의 시원체가 분화하기 시작한다. 평균기온이 0℃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보리의 생육이 정지되고 월동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추파한 보리는 월동직후 평균기온이 0℃이상으로 올라가면 다시 생장을 시작하여 초장과 분얼이 증대된다. 주간엽(主幹葉)이 4~8매인 시기를 분얼기(Tillering Stage)라고 한다. 특히 본엽이 3~6매일 때 1차분얼이 주로 발생하고 본엽 7~8매인 시기에 1차 및 2차분얼이 함께 발생하여 분얼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분얼최성기가 된다. 분얼최성기의 말기인 4월 상순경에는 분얼수가 가장 많은데 이때를 최고분얼기라고 한다. 
  분얼의 발생은 품종간에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한편 재배환경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추파성의 만생종이 춘파성의 조생종보다 분얼 발생이 많다. 재배적 조건으로는 일찍 파종하거나 소식(疎植)하고 비옥한 곳에 재배하는 경우가 분얼이 많다. 한편, 어느 정도의 낮은 기온은 하위 마디에서의 분얼 발생을 촉진한다고 한다. 
  추파의 경우 분얼이 시작되어 다음해 봄의 절간신장 개시기까지 식물체가 자라는 양상은 직립형, 포복형 및 그 중간형 등 품종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보리 재배종 중 추파형 품종은 반포복형~포복형, 춘파형 품종은 직립형~반포복형이 많다.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맥주보리의 경우 포복형에 비해서 직립형 계통이 출수기 및 성숙기는 빠르지만 수량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3) 생식생장

	 
	 
	 
	 
	(가) 출수

	 
	 
	 
	 
	  보리의 생육과정 중 어린이삭(幼穗)의 분화과정은 특히 중요하다. 영양생장기에 발생한 분얼은 모두 이삭을 형성하지 않고 분얼최성기의 전반(수원지방 대체로 3월 하순경)까지 발생한 분얼이 유효분얼이 된다. 특히 이때에는 주간과 분얼줄기에는 어린이삭이 분화한다. 실제로 어린이삭의 원기는 분얼최성기 이후에 명확히 보이는데 주간엽이 5~6매일 때 어린이삭은 0.7㎜정도까지 자라고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전환된다. 주간엽이 7~8매일 때 그 수가 결정되고 어린이삭의 길이는 1.0~1.7㎜가 된다. 각각의 작은 이삭 기부의 가까운 부분에서 바깥껍질, 안껍질, 수술 및 암술의 시원체가 차례로 분화되고 어린이삭은 2.0㎜까지 자라게 되는데 이때는 유수형성기간중 영화(穎花)분화가 시작되는 시기로서 대체로 출수 전 30~35일에 해당된다. 출수전 30~25일경에는 영화분화후기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호영, 외영, 망의 생장이 현저하고 암술과 수술이 발달하며 이삭당 영화수가 결정된다. 특히 이 시기에는 어린이삭의 길이가 증가하여 2.5~5㎜에 이른다. 이 시기 이후에는 줄기와 어린이삭이 왕성하게 자라므로 수분이나 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한편 이 때에도 분얼은 출현하지만 이삭이 발생하지 못하는 무효분얼이 대부분이다. 어린이삭이 형성된 이후 보리는 기온이 올라가면서 마디사이가 급히 신장하는 신장기를 거치게 된다. 출수전 약 2주일경부터는 화기가 발육되기 시작되어 화분모세포 및 배낭모세포가 나타나고 출수 전 7~10일경에는 생식세포의 감수분열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생식기관이 발달 완성되어 출수기에 이르게 된다. 
  보통 가을에 파종하는 보리는 이듬해에 정상적으로 출수하지만, 이듬해 봄 늦게 파종하면 잎만 무성하게 자라고 출수하지 못하는 좌지(座止)현상이 발생한다. 가을보리가 출수에 이르는 정상적인 생육을 하기 위해서는 품종에 따라서 생육 초기에 일정기간의 낮은 온도 환경을 필요로 하는데 그 정도를 파성(播性)이라고 한다. 파성의 정도, 즉 저온 요구정도가 큰 것을 추파형(秋播型, Winter Type)이라 하고 그 정도가 작은 것을 춘파형(春播型, Spring Type)이라고 하며 그 중간정도를 가진 것을 양절형(또는 중간형, Facultative Type)이라고 한다. 
  보리의 출수기를 지배하는 생리적 요인은 파성 뿐만 아니라 온도와 일장반응성 등이다. 추파성을 소거할 필요가 없는 순수한 춘파형 품종은 생육초기의 고온(高溫) 및 장일(長日)조건에서 출수가 가장 빠르다. 반면, 추파형 품종의 경우 생육초기에는 저온(低溫) 및 단일(短日)조건이 추파성 제거에 가장 효과적이고 추파성이 사라진 후에는 고온 및 장일조건이 출수를 촉진시킨다. 이와 같이 추파성이 완전히 소거된 식물체는 춘·추파성에 관계없이 생육온도가 높아지고 일장이 길어질수록 출수가 빨라지는데 이를 각각 감온성 및 감광성이라 한다. 
  보리의 감온성은 어린 식물일 때에는 품종의 추파성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봄에 파종하여도 추파성정도가 낮아 출수에 문제가 없는 봄보리와는 달리, 추파성 정도가 높은 가을보리를 봄에 파종하거나 가을에 파종하여 월동중 저온에 의한 추파성 소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봄의 고온은 생육과 출수를 지연시킨다. 일반적으로 추파성정도가 낮을수록 감온성이 높은 경향이고 추파형 품종은 추파성이 소거된 다음 감온성이 작용한다. 하지만, 감온성에 대한 보리 품종간 차이는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리품종의 일장반응성은 중성(中性)으로부터 높은 장일성(長日性)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온도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감광성이 발동하여 출수촉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계일장(限界日長)은 품종에 따라서 다르며 12시간부터 출수가 촉진되는 품종에서 15시간 이상에서 출수가 촉진되는 품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품종간 한계일장의 차이는 완전히 춘화된 추파형 보리품종이나 춘화가 필요없는 춘파형 보리품종의 포장출수기의 차이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완전히 춘화된 보리 품종들을 24시간 조명(장일) 조건에서 생육시켰을 때 일부는 다소 빠르게 출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출수기의 차이를 협의의 조만성이라고 한다. 협의의 조만성은 보통 20~25℃, 24시간 일장조건에서 검정하는데, 추파성을 제거한 후 이 환경조건에서 파종부터 지엽출현까지의 일수로 나타내며, 그 일수가 짧을수록 협의의 조만성이 짧아 포장에서의 출수기가 빠르다. 일반적으로 추운지방에서는 단일(短日)반응성과 마찬가지로 협의의 조만성이 보리의 조숙화에 기여하지만, 따뜻한 지방에서는 그 기여도가 낮아진다.

	 
	 
	 
	 
	 
	 

	 
	 
	 
	 
	(나) 개화 및 수정

	 
	 
	 
	 
	  보리의 개화는 영화(穎花)의 껍질이 열리고 수술의 꽃실(花絲)이 자라서 꽃밥(葯)이 껍질 밖으로 나오는 현상이다. 보리에서는 개화와 동시에 꽃밥으로부터의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떨어지는 자가수분(自家受粉)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보리에서는 출수와 동시에 개화·수분되지만 이삭이 지엽에 싸여있는 채 개화하지 않고 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폐화수정, 閉花受精)도 많다. 개화에 알맞는 온도 및 습도는 각각 18~21℃와 70~80％이고 10~13℃이하, 또는 31~32℃이상에서는 거의 개화하지 않고 수분 및 수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 보리는 대부분 아침부터 개화하기 시작하여 주로 오전 중에 개화가 끝난다. 한 꽃의 개화기간은 대체로 8~30분 정도가 소요되며, 보리 한 이삭의 평균 개화일수는 4~5일이다. 개화순서는 주간(主幹), 오래된 분얼 순서이며, 한 이삭에서는 이삭의 중앙부보다 약간 상위부에서 개화하기 시작하여 위, 아래로 진행한다.

	 
	 
	 
	 
	 
	 

	 
	 
	 
	 
	(다) 종자의 형성 및 발달

	 
	 
	 
	 
	  보리는 개화 및 수분 후 1~3일이면 수정이 완료되고 종실의 길이가 가장 먼저 급속히 신장하는데 수정 후 15~21일에서 최대로 되어 그 후 어느 정도 단축된다. 종실의 폭과 두께의 발달은 길이의 신장보다도 약간 늦어지며, 폭은 수정 후 24일경에 최대로 되고 종실의 무게는 폭의 발달과 병행하여 증가한다. 전분의 축적은 수정 후 1주일 정도부터 시작되며 종실의 건물중의 증대가 뚜렷해진다. 이후 2~4주간은 기온이나 수분 조건에 영향을 받으면서 거의 직선적으로 종실무게가 증가하여 거의 성숙기의 종실무게가 결정된다. 생리적 성숙기간동안 종실의 수분은 감소하여 40％정도로 된 후 급격히 감소한다. 
  종실의 성숙과정은 종실의 외관에 의해서 유숙기, 황숙기, 완숙기, 고숙기로 구별한다. 유숙기에는 종실의 배(胚)가 거의 완성되지만, 장래 배유의 양분을 배로 흡수하기 위한 흡수층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흡수층이 완성되는 시기(수분 후 25~28일경)는 황숙기이며 종실의 배(胚)가 완성되고 정상적인 발아력을 갖게된다. 보리종실이 실용적으로 발아력을 갖는 것은 수정후 20~25일경이다. 종실의 수확은 황숙기부터 가능하나 포장에서 종실을 수확하는 적기는 완숙기이다. 출수기에서 성숙기에 이르는 기간을 등숙기라고 하는데, 보리의 등숙일수는 30~35일 정도이다. 등숙에 적당한 온도는 25℃이며, 20℃의 경우 등숙기간은 길어지나 천립중이 증가하고, 30℃에서는 등숙기간이 단축되고 천립중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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